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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terview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

 “文 정부 경제 점수 낙제, 경제 외교 강화하라”
PART 3

국내 
경제 전망

전준범 기자

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만난 지

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삼성동에는 비

가 내렸다. 새벽부터 시작된 빗줄기는 해가 

뜬 후에도 출근길 직장인을 괴롭혔다. 젖은 

재킷을 털며 전 이사장이 있는 무역센터 25

층 집무실로 들어서자 그가 창문을 가리키

며 “맑은 날에는 전망이 좋은데 오늘은 흐

려서 가시거리가 짧다”고 말했다. 전 이사장

은 “잔뜩 먹구름 낀 날씨가 꼭 우리나라 경

제 상황처럼 보여 오늘 인터뷰 주제(경제 분

석·전망)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던 참이었

다”며 웃었다.

잡담을 나눌 때는 온화한 미소로 일관하

던 그가 인터뷰 시작과 함께 표정을 바꿨

다. 전 이사장은 한껏 굳은 얼굴로 “한국의 

경제 체력이 빠른 속도로 약해지고 있다”며 

“2020년에는 정책을 정치를 위한 도구로 쓰

는 걸 멈추고 기업이 뛸 수 있는 여건부터 

마련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그는 문재인 정부

의 경제 정책 점수를 후하게 쳐도 60점 이상 

주기 어렵다고 했다. 전 이사장은 “외풍에 

쉽게 흔들리는 경제 구조인 만큼 경제 외교 

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”고 했다.

2019년 국내외 경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

평가해달라.

“먼저 대외 상황부터 돌아보고 한국으로 

넘어가겠다. 2019년은 전 세계 주요국의 경

기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한, 그래서 국제

기구나 신용평가사의 성장 전망치가 여러 

차례 하향 조정된 한 해였다. 여기에 미·중 

무역전쟁, 브렉시트(Brexit·영국의 유럽연

합 탈퇴) 같은 악재까지 겹쳐 경기 심리가 

더 위축됐다. 시장을 달구기 위해 각국 정부

는 금리 인하에 나섰다. 그전까지는 2008년 

금융위기 이후 풀린 유동성을 정상화하는 

기조가 강했는데, 2019년에는 다시 돈을 푸

는 쪽으로 돌아섰다.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

되는 주요국 채권 규모가 확대된 것도 지난

해의 특징이다. 유동성은 늘고 채권 금리는 

떨어지니 미국 같은 강대국 증시는 ‘불황 속 

활황’을 즐겼다.

한국은 대외 경기 침체의 충격을 상대적

으로 더 많이 받았다. 수출 감소 추세나 폭

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컸다. 국가 경제 

전반의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

(GDP) 디플레이터(명목 GDP를 실질 GDP

로 나눈 값) 상승률이 2019년 상반기 -0.6%

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36개국 중 가

장 낮게 나왔다는 분석 결과(한국경제연구

원 조사)만 봐도 유난히 흔들렸던 한국 경제

의 현실을 볼 수 있다. 국내 증시도 주요국 

대비 바닥을 기어 해외 투자자들이 이탈했

다. 정부에서 재정 투입 정책을 펼쳤지만 효

과는 미미했다.”

韓 경제 체력 바닥

국익 위해 日과 협력해야

中 부채 리스크 대비 필요

김흥구 객원기자

전광우 서울대 경제학과, 

인디애나대 경영학 박사, 세계은행 

수석 이코노미스트, 부총리 겸 

재정경제부장관 특보, 금융위원장, 

국민연금공단 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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